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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 흡입요법이 입원한 고위험 임부의 스트레스와 상태불안, 
우울 및 자율신경계 반응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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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roma Inhalation Therapy on Stress, Anxiety, Depression, and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in High-risk Pregna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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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roma inhalation therapy on stress, anxiety, 
depression, and an autonomic nervous system reaction in high-risk hospitalized pregnant women. Methods: A quasi- 
experimental study used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Fifty high-risk hospitalized preg-
nant women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on delivery room and maternity ward at university hospital. Twenty-five 
were selected for the experimental group while 25 were assigned to a control group. Neroli essential oil was used 
for aroma therapy and was already identified as not being hazard to pregnant women. It provided emotional stability 
from previous study. The participants inhaled Neroli 2 minutes, 3 times (9 am to 10 am, 4 pm to 5 pm, just before 
sleep) a day. A total of 15 sessions were held from the day of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Pre and post written survey 
and measuring an autonomic nervous system reaction were collected from both groups. Results: The data were ana-
lyzed by x2 test, t-test, and paired t-tes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tress (t=-3.98, p<.001)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aroma inhalation 
therapy is effective as a nursing intervention for the stress relief of hospitalized high-risk pregna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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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고위험 임신은 조기진통, 자궁경부무력증, 조기양막파수, 

임신성 고혈압과 감염, 출혈 등 임부와 태아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이 초래되어 집중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다[1]. 이러한 고

위험 임신을 한 임부가 입원하면 장기간 침상 안정을 하게 되면

서 신체적 불편감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골격근의 위

축, 근육량과 체중의 감소, 혈장과 혈액량의 저하, 소화불량, 심

박출량의 감소, 산욕기 회복의 지연, 피로, 수면장애 등으로 나

타날 수 있다[2]. 또한 고위험 임부는 정서적 불안, 우울, 분노, 

죄책감, 공포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데[3], 부정

적인 정서는 모체나 태아에게 영향을 주어 난산이나 유산 등과 

같은 합병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4]. 임신동안 불안이 증가하

면 신체의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긴장감이 증가하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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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불안,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증가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5]. 특

히 고위험 임부는 장시간 침상안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1] 고위험 임부에게 간단한 처치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재개발이 절실하다. 

최근 임상 실무에서 정서적 불안,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완대체요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아로마 흡입요법은 다양한 천연식물의 각 부분으로부

터 추출한 천연향유를 이용하는데[6] 흡입된 향이 후각신경을 

통해 심리적, 정신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7]. 또한 아로

마 흡입요법은 긴장과 불안,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며 방법

이 간편하고 별다른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 손쉽게 활용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8].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로마 흡입요법으로 혈액투석 

환자의 스트레스와 상태불안[9], 수술실 간호사의 스트레스가 

감소하였으며[10], 고혈압 환자에서는 스트레스 완화[11,12] 및 

자율신경계 중 교감신경계의 활성도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13, 

14]. 또한 방사선 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우울과 불안을 감

소시키고[14], 수술 환자의 불안이나[15], 우울[6], 통증[16]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임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아로

마 흡입 후 불안과 긴장에 대한 연구[17], 아로마 마사지 후 분만

에 대한 불안과 분만 중 통증, 부부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18]가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아로마 요법에 대한 효과를 측정한 연구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를 토대로 임신 중 병원

에 입원한 고위험 임부들을 대상으로 임부들에게 안전하다고 

입증된 아로마 오일을 적용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불

안과 우울, 그리고 객관적인 생리적 지표로서 자율신경계의 변

화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기존 아로마 효과를 확인한 연구들은 아로마 흡입요법 시 시

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아로마 오일을 2~3가지 혼합하여 사용

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임부들은 임신 주수와 상태에 따라 사

용 할 수 있는 아로마 오일이 구분되어 있다[8]. 특히 네롤리는 

산모나 태아에 독성이 없고, 분만을 유도하지 않으며, 호르몬 

역할로 월경을 조절하지 않고, 중추신경계에 강한 영향을 주지 

않아 임신 전, 임신 중, 진통시, 산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19].

이에 본 연구는 임부에게 사용 가능한 네롤리를 입원한 고위

험 임부에게 흡입요법으로 적용하여 스트레스와 상태불안, 우

울, 그리고 자율신경계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향후 

간호중재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위험 임부에게 아로마 흡입요법을 적용

하여 스트레스와 상태불안, 우울 및 자율신경계 반응에 있어 두 

군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가설 1: 아로마 흡입요법을 적용한 실험군과 아로마 흡입

요법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은 스 트레스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아로마 흡입요법을 적용한 실험군과 아로마 흡입

요법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은 상 태불안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아로마 흡입요법을 적용한 실험군과 아로마 흡입

요법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은 우 울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아로마 흡입요법을 적용한 실험군과 아로마 흡입

요법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은 자 율신경계 반응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부가설 4-1. 아로마 흡입요법을 적용한 실험군과 아로마 

흡입요법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은 SDNN(Standard 

Deviation of Normal to Normal: 신체저항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가설 4-2. 아로마 흡입요법을 적용한 실험군과 아로마 흡

입요법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은 LF Norm(Normalized 

Low Frequency: 교감신경 활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가설 4-3. 아로마 흡입요법을 적용한 실험군과 아로마 흡

입요법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은 HF Norm(Normalized 

High Frequency: 부교감신경 활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가설 4-4. 아로마 흡입요법을 적용한 실험군과 아로마 

흡입요법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은 LF/HF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아로마 흡입요법이 입원한 고위험 임부의 스트레

스와 불안, 우울 및 자율신경계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고위험 임부를 근접모집단으로 하고 경

기도 소재 대학교병원 분만장과 산과병동에 고위험임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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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입원 중인 대상자를 표적모집단으로 편의추출 하였다. 구

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1) 고위험임신으로 진단(임신성 고

혈압 및 당뇨, 조기진통, 자궁경부 무력증, 조기양막파수, 임신

성 출혈 및 감염) 받은 자, 2) 임신 주수 20~34주인 자, 3) 정신질

환이 없는 자, 4) 항우울제나 진정제와 같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

용하지 않는 자, 5) 천식이나 향 알러지가 없는 자, 6)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본 연구의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대상자로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본 연구수행에 필요한 두 집단 간 차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표본 크기를 설정하였

다. 선행연구[12]를 바탕으로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효과의 크기(f)는 .5로 적용하였고, 검정력(power) .8, 유의

수준 .05로 계산한 결과 한 집단에 필요한 표본크기가 21명이 

요구되었다. 연구대상자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실험군 25명, 대

조군 25명 총 50명을 선정하였으며, 연구 중재기간 중도 탈락

하는 대상자는 없었다. 

3. 연구진행

경기도 D대학교병원에서 임상시험 심의 위원회의 연구승

인을 받고 선정기준을 통과한 자로 연구자가 편의추출 하였다. 

실험의 확산효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조군을 먼저 시행하고 

실험군에게 실험처치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아로마요법

의 정확한 시행을 위해 한국아로마테라피인증학회 정회원 소

속의 전문가에게 20시간의 아로마요법 과정을 이수하였다. 보

조연구원은 연구자로부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아로마 흡입

요법 및 설문지 작성 요령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은 분만장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3명으로 구성하였다. 

1) 사전 조사

아로마 흡입요법에 앞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스트레스 정도, 상태불안 정도, 우울 정도, 자율 

신경계 반응 정도, 일반적인 특성을 측정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게 하였고, 질문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 간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읽어 주고 

대상자의 응답을 표시하였으며, 자율신경계 반응은 SA- 3000P 

(MEDICORE CO, LTD)를 이용하여 5분간 앉은 상태로 측정

하였다. 그리고 실험군에게는 면담을 통해 아로마 흡입요법을 

소개하면서 주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일대일로 실시하였다.

2) 실험처치: 아로마 흡입요법

실험처치는 여러 가지 아로마요법 중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식 향기흡입법을 사용 

하였다. 향유는 국제 아로마 테라피스트의 자문과 마음을 가라

앉히고 편안하게 하고, 쇼크나 두려움으로 긴장된 심장의 심계

항진 증상에 효과가 있으며 임신초기 부터 사용이 가능한 것[5]

으로 알려진 네롤리를 선택하였다.

네롤리 오일을 이용한 아로마 흡입요법은 2×2 거즈에 1방울

(0.04 cc) 떨어뜨려 코로부터 약 5 cm 떨어진 거리에서 매회 마

다 2분 동안 흡입 후 3회 심호흡을 하는 방법으로 매일 3회(오

전 9~10시, 오후4~5시, 잠자기 직전) 사전 조사가 이루어진 날

부터 5일간 총15회 시행 하였으며, 흡입 시에는 침상안정을 요

하는 고위험임부임을 감안하여 연구자와 보조연구원이 오일

을 매회 마다 2×2 거즈에 1방울(0.04 cc)을 떨어뜨려주었고, 대

조군은 일상적인 간호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처치기간은 5일로 하였는데, 이는 중년여

성을 대상으로 5일간 아로마 흡입요법을 적용하여 자율신경계

와 혈압의 안정화를 향상시킨 Jung [20]에 근거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인 고위험 임부의 입원기간이 대부분 6~8일 정도

임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3) 사후 조사

아로마 흡입요법을 실시한 5일 후에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고, 사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스

트레스 정도, 상태불안 정도, 우울 정도, 자율신경계 반응 정도

를 다시 한 번 측정하였다.

4. 연구도구

1) 임부 스트레스

임부 스트레스는 Ahn [21]이 개발한 스트레스 도구를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스트레스 9문항, 임부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 

11문항, 배우자와 관련된 스트레스 6문항 총 26문항 5점 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음을 의미

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4였고,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는 .88이었다.

2) 상태불안

고위험 임신상태의 입원이라는 특수상황에서 느끼는 불안

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등[22]이 개발하고 Hahn 등[23]

이 표준화시킨 불안측정도구 중 20문항의 상태불안만 사용하

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

점)으로 Likert 4점 척도로 응답 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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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상태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상태불안은 시간이 변화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주관적으로 지각된 감정으로 개인이 환경

을 위협적으로 지각하며, 특수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위험의 임신상태에서의 입원이라는 특수 상황

에서 느끼는 불안이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92였다. 

3) 우울

Sung 등[24]이 2008년에 한국어판으로 번안한 Beck Depres-

sion Inventory (BDI-II)를 우울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BDI-II

는 Beck 등에 의해 DSM-IV의 우울장애 진단기준[25]에 따라 

기존의 BDI를 수정 ․ 보완한 것으로 4점 척도의 21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가치가 없음, 기운이 없음, 짜증을 냄, 집중장애의 

문항 등이 포함되고, 수면과 식욕의 저하 및 증가를 모두 측정

할 수 있다. BDI-II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93이었고 

Sung 등의 연구[24]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5였다.

4) 자율신경계 반응

자율신경계 반응은 SA-3000P (MEDICORE CO, LTD)를 

이용하여 표준유도법에 의해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 저항도, 교

감신경활성도, 부교감신경 활성도와 자율신경 균형도를 측정

하였다. 실험시작 전 최소한 5분간 의자에 편안히 앉아 시험환

경에 적응하도록 안정을 시킨 후 좌우 손목과 좌측 발목 부위에 

각각의 전극을 부착하고 두 번 검사를 시행하여 평균값을 이용

하였다[14]. SDNN (신체 저항도)는 1분간 심박변이도를 표준

편차 값으로 나타내며, 값이 클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

이 높음을 의미한다[20]. LF Norm (교감신경 활성도)는 값이 

클수록 교감신경 활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HF Norm (부교감

신경 활성도)는 값이 클수록 부교감신경의 활성이 큰 것을 의

미한다[26]. LF/HF는 자율신경계 균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감소할수록 교감신경부전을 의미하고, 비율이 1.5에 가까울수

록 균형 상태임을 의미한다. 

5. 윤리적 고려

연구 진행에 앞서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연구

대상자가 속한 D대학교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승

인(IRB No: 2013-41)과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연구를 진

행하였다. 연구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비밀유지가 되며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대상자의 익명을 보장한다는 설

명문을 제시한 후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고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중지할 권리가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발

생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진

행하였다. 사후 검사를 마치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에

게 소정의 상품권을 감사의 표시로 제공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동질성 검증은 x2 test 와 

t-test로 분석하였다. 아로마 흡입요법 전 ․ 후 실험군과 대조군

의 스트레스, 상태불안, 우울, 자율신경계 반응은 paired t-test

와 t-test로 분석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인 연령, 학력, 결혼기간, 임신주수, 

출산경험, 종교, 직업, 가계수입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이 동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2. 대상자의 연구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연구변수인 스트레스. 상태불안, 우울, 자율신경계 반응에 

대한 사전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실험군과 대조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이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3. 가설검정

1) 가설 1

‘아로마 흡입요법을 적용한 실험군과 아로마 흡입요법을 적

용하지 않은 대조군은 스트레스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 스트레스에서 실험군은 -6.08±5.96, 대조군은 

0.44±5.63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98, 

p<.001)(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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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50)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25) Cont. (n=25)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Age (yr) 　  33.6±4.1 34.3±3.2 12.09 .599

Education level ≤High school
≥College

 5 (20.0)
20 (80.0)

2 (8.0)
23 (92.0)

 1.50 .417

Length of marriage (yr) 　  4.17±3.46 3.82±2.77 40.13 .292

Gestational age (week) 27.54±6.56 28.94±3.52 15.30 .358

Parity No
Yes

17 (68.0)
 8 (32.0)

17 (68.0)
 8 (32.0)

 0.00 1.000

Religion No
Yes

10 (40.0)
15 (60.0)

13 (52.0)
12 (48.0)

 0.73 .571

Occupation
　

No
Yes

13 (52.0)
12 (48.0)

14 (56.0)
11 (44.0)

 0.08 .777

Employment duration (yr)  3.91±4.75 2.66±3.53 15.57 .411

Monthly income (10,000 won) ≤299
300~399
≥400

 8 (32.0)
 8 (32.0)
 9 (36.0)

 6 (24.0)
11 (44.0)
 8 (32.0)

 0.82 .664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2.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50)

Variables
Exp. (n=25) Cont. (n=25)

  t p
M±SD M±SD

Stress  66.56±10.93 64.44±13.25  0.62 .540

Anxiety  44.56±10.83 44.08±8.84  0.17 .864

Depression 13.00±7.21 11.80±5.56  0.66 .513

SDNN  25.08±12.62 24.29±9.60  0.25 .804

LF Norm  61.98±17.69  61.92±19.43  0.01 .992

HF Norm  38.02±17.69  38.28±18.84 -0.05 .960

LF/HF  2.66±2.00  3.13±3.77 -0.56 .579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SDNN=standard deviation normal to normal interval; LF Norm=normalized low frequency; 
HF Norm=normalized high frequency; LF/HF=low frequency/high frequency.

2) 가설 2

‘아로마 흡입요법을 적용한 실험군과 아로마 흡입요법을 적

용하지 않은 대조군은 상태불안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는 기각되었다. 상태불안에서 실험군은 -2.92±5.57, 대조군은 

0.60±8.15이나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3) 가설 3

‘아로마 흡입요법을 적용한 실험군과 아로마 흡입요법을 적

용하지 않은 대조군은 우울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는 기각

되었다. 우울에서 실험군은 -1.60±4.09, 대조군은-0.20±5.14이

나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4) 가설 4

‘아로마 흡입요법을 적용한 실험군과 아로마 흡입요법을 적

용하지 않은 대조군은 자율신경계 반응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에 대한 부가설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부가설 4-1. ‘아로마 흡입요법을 적용한 실험군과 아로마 

흡입요법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은 SDNN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자율신경반응을 나타내는 SDNN

에서 실험군은 7.81±18.22, 대조군은 1.13±9.82이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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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Outcome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50)

Characteristics 　Groups
Pretest Posttest

t (p)
Difference score

t (p)
M±SD M±SD M±SD

Stress Exp. (n=25)
Cont. (n=25)

 66.56±10.93 
 64.44±13.25 

 60.48±10.65 
 64.88±12.44 

-5.10 
0.39

(＜.001)
(.699)

-6.08±5.96 
0.44±5.63 

-3.98 (＜.001)

Anxiety
　

Exp. (n=25)
Cont. (n=25)

 44.56±10.83 
44.08±8.84 

41.64±8.75 
44.68±7.79 

-2.62
0.37

(.015)
(.716)

-2.92±5.57 
0.60±8.15 

-1.78 (.081)

Depression Exp. (n=25)
Cont. (n=25)

13.00±7.21 
11.80±5.56 

11.40±6.97 
11.60±4.90 

-1.96
-0.20

(.062)
(.847)

-1.60±4.09 
-0.20±5.14 

-1.07 (.292)

SDNN Exp. (n=25)
Cont. (n=25)

 25.08±12.62 
24.29±9.60 

 32.89±16.43 
25.41±7.85 

2.14
0.57

(.042)
(.571)

 7.81±18.22 
1.13±9.82 

 1.61 (.113)

LF Norm Exp. (n=25)
Cont. (n=25)

 61.98±17.69 
 61.92±19.43 

 68.29±16.78 
 68.62±18.30 

1.86
1.43

(.076)
(.165)

 6.32±17.00 
 6.70±23.38 

 -0.07 (.947)

HF Norm Exp. (n=25)
Cont. (n=25)

 38.02±17.69 
 38.28±18.84 

 31.71±16.78 
 31.38±18.30 

-1.86
-1.54

(.076)
(.137)

 -6.32±17.00 
 -6.91±22.43 

 0.11 (.917)

LF/HF Exp. (n=25)
Cont. (n=25)

 2.66±2.00 
 3.13±3.77 

 4.47±5.97 
 3.79±3.69 

1.74
0.59

(.095)
(.558)

1.81±5.22 
0.65±5.49 

 0.77 (.448)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SDNN=standard deviation normal to normal interval; LF Norm=normalized low frequency; 
HF Norm=normalized high frequency; LF/HF=low frequency/high frequency.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가설 4-2. ‘아로마 흡입요법을 적용한 실험군과 아로마 

흡입요법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은 LF Norm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LF Norm에서 실험군은 6.32 

±17.00, 대조군은 6.70±23.38이나 두 집단 간에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부가설 4-3. ‘아로마 흡입요법을 적용한 실험군과 아로마 

흡입요법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은 HF Norm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HF Norm에서 실험군은 

-6.32±17.00, 대조군은 -6.91±22.43이나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가설 4-4. ‘아로마 흡입요법을 적용한 실험군과 아로마 흡

입요법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은 LF/HF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LF/HF에서 실험군은 1.81±5.22, 

대조군은 0.65±5.49이나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고위험 임부에게 5일 동안 아로마 흡입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고위험 임부를 대상으로 아로마요법

을 제공한 선행연구를 찾을 수 없어 아로마 흡입요법을 제공한 

선행연구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점수는 아로마 

흡입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이는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라벤더, 로만 카모마일, 

클라리 세이지 향유를 15일 동안 시행한 연구[10]와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라벤더와 스위트오렌지를 아로마 흡입요법 7

일 동안 실시한 연구[9]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고혈압 환

자를 대상으로 라벤더와 마조람, 일랑일랑을 혼합한 아로마를 

14일간 흡입한 연구[11]에서는 스트레스에 효과가 없었으며, 

라벤더와 일랑일랑, 마조람, 네롤리를 혼합한 아로마를 흡입한 

연구[13]에서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네롤리는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인 아로

마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인 고위험 임부의 스트레스 

감소에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의 선행연구

들은 2~4개의 아로마를 혼합하여 사용하였고 중재는 4~7주 동

안 적용하였을 때 스트레스에 효과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네롤리를 5일 동안 적용하여도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고위험 임부들에게는 단일 오일을 단기간에 적용

하여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상태불안 점수는 아로마 흡입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방사선 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레몬, 라

벤더, 로즈우드를 혼합하여 6주 동안 흡입하게 하여 불안이 감

소되었고[14], 안과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라벤더와 버가못을 

혼합하여 수술 당일 2회 흡입하게 한 결과 불안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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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또한 28주 이상의 정상 임부를 대상으로 라벤더, 페티그

린, 버가못 중 하나를 선택하여 1일 5분간 흡입한 연구[17]에서 

불안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상 산부를 대

상으로 한 연구[5]에서 분만 1단계를 진행하는 동안 감귤 오일

을 흡입하였을 때 불안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임부가 

아닌 다양한 대상자는 중재기간이 1일~6주까지이고 흡입에 

사용한 아로마는 2~3개 혼합하여 사용하였을 때 불안이 감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건강상태가 양호한 정상 임부는 아로

마를 1일 정도의 단기간을 흡입하여도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불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로마를 정상 

임부보다 긴 5일을 적용하였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가 고위험 

임부이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

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보이지 않았지만 아로마 흡입 

후 실험군에서 불안 점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때, 고위험 임부

에게 아로마 흡입요법을 좀 더 시간을 길게 적용 한다면 불안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아로마 흡입 후 우울 점수는 아로마 흡입요법을 제공받은 실

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산모에게 수술 후 6일 동안 라벤더를 흡

입한 후 우울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6]. 이러한 결과는 임부

들의 우울은 고위험 임신과 임신기간에 영향을 받는데[27], 제

왕절개를 한 산모는 고위험 임신과 임신 기간에서 벗어난 상태

로 본 연구의 대상자인 고위험 임부에 비해 우울에 대한 중재가 

효과적으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우울의 점수가 실험

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대조군 보다는 실

험군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중재기간을 더 길게 한

다면 유의한 결과가 예상될 수 있다. 따라서 중재기간을 고려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활성

화 되고, 자율신경 균형도가 상승하며[28], 휴식을 하거나 안정

과 이완으로 편안한 상태가 되었을 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 된

다[14]. 이러한 대상자의 심신 상태를 자율신경 반응으로 측정

할 수 있어[20],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스트레스, 상태불안, 

우울의 상태 변화를 자율신경계 반응 측정으로 확인하였다. 자

율신경계 반응은 SDNN, LF Norm, HF Norm, LF/HF의 차

이로 확인 하였다. 본 연구의 SDNN은 실험군과 대조군이 모

두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유방암 환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변화 차이가 없었다[14]. LF Norm

는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12], 본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LF/HF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14]에서와 28주 이상의 정상 임부를 대상으로 한 연

구[17]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본 연구에서 HF Norm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28주 이상의 정상 임부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HF Norm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17]. 이는 

고위험 임부보다 정상 임부가 더 안정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고위험 임부에 대한 심신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서 스트레스의 감소가 대조군 보다 실험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 저항도를 나타내는 SDNN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대조군보다 실험군에서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아로마 흡입요법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생

리적 지표인 자율신경계 반응 측정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네롤리를 이용한 아로

마 흡입은 고위험 임부의 스트레스는 효과적이었지만 상태불

안, 우울, 자율신경계 반응은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고위험 임부이라는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흡입 기

간을 설정한 것으로 인해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정상 임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심

신을 안정시키는 아로마를 사용하여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

로 생각되어, 고위험 임부에게 아로마 흡입을 기간을 5일 이상 

더 길게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접근하기 힘들어 아로마 중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위험 임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상태불안, 우

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로 아로마 흡입요법을 시도하였다

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자의 무작위 추출을 

하지 않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입원한 고위험 임부를 대상으로 5일 동안 아로마 

흡입요법을 중재한 결과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

가 있었다. 따라서 본 아로마 흡입요법은 입원한 고위험 임부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간호중재로 적합하며 고위험 임부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대로 고위험 임부를 대상으로 한 아로마 흡입요법의 중재기간

을 고려한 후속 연구, 효과에 대한 반복 연구, 위약군을 두는 연

구설계를 통해 아로마 흡입요법의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 아로

마 흡입요법의 다양한 적용 방안을 개발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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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Women with a high-risk pregnancy often experience an emergency hospitalization and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pregnant woman’s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 What this paper adds?
Aroma Inhalation therapy using Neroli essential oil is effective for relieving stress in high-risk 
hospitalized pregnant women.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Aroma Inhalation therapy could be a potential adjuvant nursing intervention for high-risk hospitalized 
pregnant women.


